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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배적지와 환경

	 
	 
	가. 지형

	 
	 
	  평탄한 곳보다는 경사지고 일조시간이 비교적 짧은 지형이 좋다. 그리고 깨끗한 계곡수가 많고 겨울은 따뜻하며 여름은 서늘한 표고 400~500m의 장소가 적지이다. 

	 
	 
	 
	 
	 
	 

	 
	 
	나. 기온 

	 
	 
	  밭고추냉이의 생육최적온도는 8~18℃이고 0~6℃에서는 생육이 정지되며 -3℃이하가 되면 동한해에 의한 장애가 발생하고 25℃이상이 되면 뿌리줄기무름병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여름에 평균기온이 23℃를 넘지 않고 겨울 평균기온이 -3℃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시설내에서는 겨울철에는 보온하고 여름에는 차광과 미스트시설 및 환기로 온도를 낮추어준다. 

	 
	 
	 
	 
	 
	 

	 
	 
	다. 일조 

	 
	 
	  겨울의 약한 광선에서는 직사광선을 받아도 괜찮지만 여름의 직사광선하에서는 광선이 지나치게 강해서, 잎이 타는 현상이 일어나며, 생육이 저하되어 병해가 생겨 고사하기 쉽다. 따라서 봄 가을에는 50％정도 차광하고 여름에는 75％정도 차광해야 한다

	 
	 
	 
	 
	 
	 

	 
	 
	라. 토양 

	 
	 
	  토양은 보수와 배수 모두 양호하고 토양산도가 6.0~7.0인 사양토가 좋다.

	 
	 
	 
	 
	 
	 

	 
	2. 재배법 

	 
	  영양번식과 실생번식으로 밭, 논, 비닐하우스, 뽕나무밭 등에서 물재배와 밭재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국내에서 이용가능성이 높은 실생번식을 이용한 비닐하우스내 밭고추냉이 재배에 대해서 설명한다. 물고추냉이의 품질이 우수하지만 국내에서는 물고추냉이 재배에 적합한 환경이 많지 않으므로 밭고추냉이를 재배하여 가공원료나 생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연작하면 뿌리줄기무름병, 뿌리줄기검은썩음병 등이 발생함으로 같은 장소에서의 재배는 3작이내로 하도록 한다. 

	 
	 
	 
	 
	 
	 

	 
	 
	가. 육묘 

	 
	 
	  일반적으로 실생묘와 분주묘를 쓰는데, 밭재배에서는 병의 전염을 막기위해 실생묘를 쓰는 것이 좋다. 

	 
	 
	 
	 
	 
	 

	 
	 
	 
	(1) 채종 

	 
	 
	 
	  채종을 위해서는 비닐하우스내에 채종포를 따로 마련하여 재배하는 것이 좋은데 재배법은 일반 재배법에 준한다. 고추냉이를 전년 가을이나 그해 봄에 파종하여 늦어도 5월까지 육묘이식하면 이듬해 봄에 추대 개화하는데, 추대 개화기에 곤충을 방사하여 수분을 조장하고 망을 쳐서 화경의 도복을 막는다. 수확은 개화최성기 50~60일 후에 먼저 성숙한 줄기부터 실시한다. 

	 
	 
	 
	 
	 
	 

	 
	 
	 
	[image: image4.jpg]




	 
	 
	 
	그림 1. 성숙한 화경과 꼬투리

	 
	 
	 
	 
	 
	 

	 
	 
	 
	(2) 저장 

	 
	 
	 
	  수확한 종자는 망사자루에 넣어 흐르는 물에 1주일 정도 담가서 탈립시킨 종자를 벤레이트수화제로 1시간 이상 소독한 습윤모래와 1 : 3의 비율로 혼합하여 나무상자나 망사자루에 넣고 배수가 양호하고 그늘진 곳에 20cm지하에 묻거나 5~10℃의 저온저장고에 저장하면 된다. 고추냉이 종자는 건조하면 발아하지 않으므로 특히 저장중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3) 파종 및 이식 

	 
	 
	 
	  파종은 9월이후에 발아적온인 12℃를 맞추어 주면 언제라도 실시할 수 있으나 당년 가을(9월 상순~10월 상순)에 파종하는 것이 유리하다. 저장한 종자를 꺼내어 벤레이트수화제 1,000배액에 6시간 침지소독한 다음 100ppm의 지베레린에 4~5일간 침지하여 묘상에 6㎝×4㎝의 간격으로 3~4립씩 점파하거나 또는 주간 6cm로 줄뿌림(1.8ℓ/10a)하고 부엽토로 복토하고 발아할 때까지 80％정도 차광한다. 자엽기 또는 본엽이 1매(파종후 1~2개월)가 되면 10㎝×10㎝의 거리로 이식한다. 

	 
	 
	 
	 
	 
	 

	 
	 
	나. 본답관리 

	 
	 
	 
	(1) 정식 

	 
	 
	 
	  본밭 정식은 보통 3~4월 또는 9~10월에 하는데, 이때 무병주를 크기별로 선별하여 30~45㎝×20~25㎝ 재식거리로 정식한다. 이때 묘의 생장점이 흙에 묻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시비 

	 
	 
	 
	  시비는 기비를 중심으로 시비하는데, 기비는 10a당 퇴비 2,000㎏, 유기배합비료 90㎏, 계분 150㎏, 고토석회 100㎏, 용성인비 40㎏을 포장전면에 시비하고 경운한다. 추비는 복비(14-14-14) 40㎏/10a정도를 이랑사이에 주는데, 봄에 수확하는 경우 가을에 주고 가을에 수확하는 경우 봄에 준다.

	 
	 
	 
	 
	 
	 

	 
	 
	 
	(3) 피복, 제초 

	 
	 
	 
	  정식후 바로 낙엽이나 짚 등을 이랑 사이에 깐다. 피복은 토양이 단단하게 되는 것을 막고 건조를 방지하며, 통기성과 보수력을 좋게 한다. 제초는 연간 2회정도 봄, 가을에 신속히 하는 것이 좋다. 

	 
	 
	 
	 
	 
	 

	 
	 
	 
	(4) 병충해 방제 

	 
	 
	 
	  고추냉이에서 문제가 되는 병해충은 뿌리줄기검은썩음병, 뿌리줄기무름병, 진딧물, 배추좀나방, 달팽이 등인데, 해충은 미스트 관수로 습도를 높이거나 약제로 방제가 가능하나, 병은 재배환경을 조절하고 종자소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다. 수확 

	 
	 
	  파종후 1~2년 사이에 생육상태, 병해충, 다른 농작업과의 관계 그리고 가격 등을 고려하여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본밭에서 여름을 두 번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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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2년생 고추냉이의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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